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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은 최고

“우린 인력난은 커녕 너무 몰려 걱정이예요”

최근 몇 년간 벤처기업의

인력난은 매우 심각한 상황

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협

동조합중앙회에 따르면 전

체 중소제조업 인력 부족률

이 10.2%에 달한다고 한

다.

벤처업계가 이처럼 인력

구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

는 가운데 한 업체가 신입

사원 모집에 100 1의 높

은 경쟁률을 보여 화제가 됐다. 주인공은 바로 체성분 분석

기를 생산하는 바이오스페이스( 표 차기철). 

지난해 11월 초부터 2개월간 진행된 공개채용을 마친 결과

전체 18명 모집에 2,043명이 지원해 113.5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모집부문별로 살펴보면 해외 업 333명, 생산기

술 307명, 기구설계 286명, 업 전략에 244명이 지원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기

업 공채 수준에 육박하는 경쟁률이다. 

비결은‘기업설명회’와‘여성인력 유치작전’

사실 바이오스페이

스가 인력확보에 이

처럼 성공한 것은 그

동안 활발한 기업설

명회와 여성직원에

한 차별적인 정책

을 추진해 온 노력 덕

이 다. 20개 이상의

학을 직접 찾아 채

용상담을 갖거나 각

종 채용박람회에 참

가해 회사 알리기 홍

보활동을 전개했다.

기업에 비해 회사

인지도가 낮은 점을

감안해 우수 학생을 직접 찾아가 회사의 경 비전과 실적,

미래성장성을 알리는 전략을 구사한 것이 크게 작용한 것이

다. 

또한 여성의 능력을 높이 평가한 점도 성공의 요인이다.

바이오스페이스는 평소 능력 위주의 업무평가로 직장에서의

남녀평등을 실천하고 있다. 이러한 바이오스페이스의 기업

문화가 이번 채용에서도 적극 반 됐다. 현재 바이오스페이

스에는 여성인력이 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33개팀 중

9팀이 여성팀장에 의해 운 되고 있다.

든든한 인력으로 2003년 활기찬 출발

바이오스페이스는 올해 매출과 업이익의 목표를 작년

비 각각 41%와 30% 가량 성장한 120억원과 36억원으로

책정하는 등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이를 위해 보급형 체성분 분석기, 환자전용 체성분 분석기

등 다양한 모델을 출시해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계획

이다. 또 병원∙스포츠센터 등 분야에서 쌓은 브랜드 인지도

를 바탕으로 중소병의원∙피부미용실∙학교 등으로 마케팅

역을 확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일본∙유럽∙미국 등 해

외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해 수출비중을 작년 비 5% 늘어

난 25%로 높이기로 했다. 

이처럼 목표치를 높게 설정한 이유 중에 하나는 새로운 인

력들에 한 기 가 남다르기 때문이다. 지난 한해 우수인력

확보에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쳐 성공의 단맛을 본 바이오스

페이스, 2003년은 바늘구멍을 기어이 뚫고 합류한 패기로 똘

똘 뭉친 신입사원들과 함께 힘차게 출발해 본다

▲ 바이오스페이스 차기철 표

▲ 본사 전경

▲ 천안 공장

▲ 2003년도 상반기 신입사원들

‘인재확보만은 자신있다 ’ 바이오스페이스




